
 
 

 

서갑원 “서울 지원액 50%·예산 전남 19배” 

 

최근 3년간 문예기금 지역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 지원된 금액이 50%를 넘고 서울예

산은 전남의 19배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서갑원(순천시)의원이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문예기금 

지역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집행액 1,439억 중에서 서울에 절반이 넘는 785억(54.5%)

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154억(10.7%), 부산 56억(3.9%), 대구 54억(3.7%), 전남 40억(2.8%), 광주 26억

(1.8%) 등 비수도권지역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전국 공통의 경우 대부분 서울에

서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집행의 70% 가량이 서울로 집중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예기금 지원액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역문화예술지원(37억), 국제예술교류지원(65억), 

창의적 예술지원(125억), 예술창조활동지원(63억),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38억), 새로운 

예술 및 인력육성(47억) 등이 서울에 집중 지원됐다.  

특히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기반 조성 등에 쓰이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사업마

저도 서울에 가장 많은 15억이 지원될 정도로 서울 편중 지원은 우려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역문화예술지원이 1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작은도서관 등 복합공간조성(복

권)11억6,000만원, 지역문화예술진흥 6억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광주시는 문화예술사업지역순회지원이 8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소외지역대상문

화나눔(복권) 5억1,100만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4억600만원 등이었다. 

이와관련, 서 의원은 “이러한 지역 편파적 지원은 문예기금이 아직까지도 지역의 문화발전에 소

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감안해서라도 문화의 서울 집중현

상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발전 및 문화 다양성보호 차원에서 지역으로 문예기금 지원 예산을 증

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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